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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말라기 3장13절 - 4장3절 말씀

하나님의 선포

13 여호와가 이르노라

  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

반문

 이르기를

  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

하나님의 대답①

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

  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

  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

15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

  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

하나님의 대답②

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

  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

  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

  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

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

  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

  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

18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

  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

하나님의 대답③

0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

  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

  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

  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

0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

  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

  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

0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

  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

  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


